
메탄올, 해외의존 탈피 시급
극심한 가격변동으로 몸살 … 해외 합작공장 등 자구책 마련해야

국내 MTBE 수요증가로 안정적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메탄올 시장에 대해 가격파동의 주 원인이기

도 한 절대적 해외의존 성향에서 탈피, 해외합작 공장 건설등의 자구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

지적이 높다.

최근 업계에 따르면, 메탄올의 국내수요가 지난 8 9년 2 1만톤, 90년 2 6만4 0 0 0톤, 91년 3 6만톤, 92년 5 0

만톤, 93년 5 3만톤으로 연평균 증가율 2 0 %의 높은 신장세와 함께 M T B E시장 안정세에 힘입어 수요

안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등 수급에 따른 위험률이 높아 몸살을

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그나마 수급시장을 일정부분 조절할 수 있었던 중국시장으로의 역수출마저 9 2년 4만톤, 93년 2만톤

에 이어 올해에는 외국기업의 대중국 공략에 따라 판로가 완전 차단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

는 실정이다.

지난해 수급상황을 보면, 선경이 1 1만3 7 4 0톤으로 전체량의 2 2 %를 차지한 것을 비롯, 럭키 1 0만3 3 0 0

톤으로 20%, 삼성물산 9만6 7 5톤에 18%, 삼성BP 8만8 5 0 0톤에 17%, 한국비료 7만7 0 0 0톤으로 15%, 유

진화학 2만7 0 0 0톤 5%, 기타 1만6 0 0 0톤 3% 등 모두 5 1만 6 2 1 5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공급선별로는 M E T H A N E X가 1 7만 8 8 7 5톤으로 3 5 %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뒤를

M G C가 1 4만2 2 0 0톤으로 28%, SABIC 12만5 0 4 0톤으로 24%, PETCO 3만1 0 0 0톤으로 6%, 기타 4만톤

으로 8%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.

이와함께 수입가격은 9 3년1월 C & F기준 톤당 1 1 0달러에서 출발했던 것이 1 2월에는 무려 8 0달러가

상승한 1 7 5달러에 수입되는 한편, FOB SPOT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으로 올 상반기에

는 2 0 0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확한 시장가격 예측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

다. 

이같은 시장가격의 심한 변동은 무엇보다 국내 수입선과 공급선과의 물량계약 과정에서 가격계약이

동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이는 물량 조절을 위한 해외공장 건설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내 수입기업끼리의 과열

된 가격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.

특히 3 ~ 4년 후에는 국내 메탄올 시장이 8 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

격파동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기업간 안정적

수급방안이 공통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지적됐다.

한편, 선경과 삼성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이 캐나다, 말레이지아, 인도네시아, 러시아 등지를 대상으

로 컨소시엄을 통한 합작 공장건설 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한 기업간

이해관계가 엇갈려 더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5 / 9 >

메탄올 수요점유율( 1 9 9 3 ) (단위 : %)

선경 2 2

한국비료 1 5

럭키 2 0

삼성물산 1 8

기타 3

삼성BP 17

유진화학 5

메탄올 공급점유율(1993)    (단위 : %)

BABIC 24

PETCO 6

MGC 28

M E T H A N E X
3 4

SPOT 8


